
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. 여기 요르단은 유난히 하늘이 맑
은 가을 계절이 한 창입니다. 선선한 바람이 부는 맑은 가을 계절
과는 다르게 요즘 나오는 뉴스에 마음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
다. 
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태에 요르단 
또한 몇 주 긴장된 분위기 속에 옆 나라 소식에 민감하게 보고 있
습니다.
아시다시피 여기 요르단은 인구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
다. 그래서 가족과 친인척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살고 
있고 서로 교류하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더욱 민감
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
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지역 주민들과 센터장 또
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격분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가족
들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더욱 힘든 시간
을 보내고 있습니다. 
센터장의 여동생은 치료차 요르단에 방문했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
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두고 온 아이들과 남편 걱정이 크고 전기
가 끊기면서 통신도 끊겨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. 
주말마다 구시가지와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에 앞에서 이스라엘을 
규탄하는 대 규모 집회도 열리곤 했었습니다. 
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도 이스라엘을 혼내주기 위해 태권도를 배
우고 있다는 갑작스런 말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
앞으로도 이 갈등과 전쟁이 길어 질 수 있다는 다수전문가의 예측
이 다가오는 겨울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 사태에 대
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. 
                   (대규모 이스라엘 규탄집회)
기도 제목
1.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이 조속히 평화

롭게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
2. 가자 지구 안에 있는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고 이곳에

서 가자 지구 안에 있는 가족들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 
저희 지역 주민들과 센터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
록 기도해 주세요

3. 저희 가정의 비자 연장과 아이들 학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


